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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기능인의 괄목 성장 눈길 
- 인천시,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서 전국 8위 기록 -

- 33개 직종 93명 선수 참가 …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성적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제57회 경상남도 전국기능경기대회(이하 

대회)에서 인천시가 전국 8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3계단 상승한 실적으로, 인천시 선수단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성적을 기록해 지역 기능인의 경탄할 만한 성장으로 눈길

을 모았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경상남도 창원컨벤션센터 등 8개 경

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폴리메카닉스 등 

53개 직종에 1,797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인천시는 33개 직종에 93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금 3명·은 5명·동 

8명·우수 6명·장려 25명 등 47명의 선수가 입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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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천전자마이스터고는 공업전자기기 등 4개 직종에 12명의 선수

가 참가해 3개 직종에서 5개의 메달(금1·은1·동3·장려3)을 석권하

는 등 미래 핵심 기술인재를 양성하는 인천 직업교육 명문학교로서의 

명성을 전국에 과시했다. 

 

한국주얼리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쌍둥이 형제가 금메달과 동메달을 

수상하면서 귀금속공예 직종에서도 인천의 꿈나무가 두각을 나타냈

다. 

형 안세환 선수(19세)와 동생 안세영 선수(19세)는 고등학교 입학 후 

귀금속공예에 관심을 가지며 함께 대회를 준비했다. 귀금속공예 전문

가로 성장해 함께 주얼리 공방을 창업하고 싶다는 꿈을 키워가는 형

제는 ‘기능인재 발굴’이라는 대회 취지의 본보기가 되기도 했다.

금형 직종에서는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가 2명의 은메달 입상 선수를 

배출했으며 27년여의 재직기간 동안 기능대회 선수를 배출해 온 김홍

달(61세) 지도교사는 선수 배출과 지역 기능경기대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모범지도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대회 입상선수에게는 최대 1,200만원의 상금(금메달 입상자 고용

노동부 장관상 수상)과 해당 직종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혜택이 부

여되며 직종별 1~2위 입상자에게는 국가대표선발전을 거쳐 2024년 프

랑스 리옹에서 개최되는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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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주어진다.

인천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 운영위원장인 유정복 시장은 “퇴직을 앞

둔 지도교사의 열정과 초년생 지도교사가 학생을 아끼는 마음이 우수

한 경기진행과 성적으로 결실을 맺게 되어 너무 기쁘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우수 숙련기술인의 발굴·육성을 위해 앞으

로도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고 말했다. 

붙임 1. 2022 제57회 경상남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사진

     2. 최근 5개년 전국대회 입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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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 제57회 경상남도 전국기능경기대회 사진

경기사진 입상자 사진

귀금속공예 귀금속공예

기념사진 인천광역시 선수단 기념 로고

경상남도 전국기능경기대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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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최근 5개년 전국대회 입상 현황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개최지역 전남(여수) 부산 전북 대전 경남(창원)

종합순위(인천) 11위 14위 15위 11위 8위

대회

성적

계 9개 10개 6개 12개 15개

금 3개 2개 0개 2개 3개

은 1개 2개 0개 3개 5개

동 5개 6개 6개 7개 7개

참가현황 39직종 105명 35직종 103명 31직종 81명 33직종 83명 33직종 93명


